
중·고등

 내가 보낸 한 글자

아빠를 따라 대만에서 살 때의 일이다

학교 선생님이

고국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딱 한 글자의 한자만 써서

편지를 쓰라고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너

우리 할머니에게 도착한 나의 편지

할머니는 내 편지를 받고

펑펑 우셨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눈물이 났다

기입 금지 



맞벌이인 엄마아빠를 대신해

아기 때부터 나를 키우신 우리 할머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하다는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 내가 보낸 한자 한 글자는

‘母(어머니 모)’였다


